
1907년 역대 최연소, 

영어권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키플링의 대표작 

동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깊고 깊은 정글 이야기    

역대 최연소이자 영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디어드 키플링의 대표작이자 오랜 세월 만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재창작되며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고전 『정글북』이 「비룡소 클래

식」 서른아홉 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정글북』이 처음 출간된 1894년의 판본과 1908년 판에 실렸던 

존 록우드 키플링, 데트몰드 형제 등의 그림이 함께 수록된 완역본으로, 그간 굵직한 문학작품들을 번역

해온 윤희기 교수가 원작의 느낌을 충실히 옮겨 담았다.  

  

관찰력, 독창적인 상상력, 발상의 힘 그리고 서술에 대한 놀라운 재능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특징짓는다. -1907년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 

    

소설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와 산문을 남긴 러디어드 키플링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 중 하나다. 그는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이후 인도와 영국을 오가며 여러 

언어와 종교, 문화를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체득한 것들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놀라운 상상력

과 관찰력으로 정글 속 동물들의 모습을 일곱 편의 이야기로 담은 『정글북』은 단연 그러한 그의 문학적 

재능이 돋보이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편이 소설의 장르로서 확립되는 데 기여하고 의인화 기

법을 본격적으로 소설에 도입하며 동물문학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정글북』은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키플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그 이야기가 많은 만화의 소재가 되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영화는 물론 방송

물로도 많이 만들어진 것이 좋은 예이다. 그만큼 『정글북』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을 신기한 

  THE JUNGLE BOOK   

정글북

러디어드 키플링 글ㆍ존 록우드 키플링 외 그림 | 윤희기 옮김 

양장 | 변형판 | 360쪽 | 값 11,000원 | 출간일: 2016년 3월 18일

ISBN 978-89-491-4119-0 74800, 978-89-491-4072-8(세트) 

의 신간 안내 www.bir.co.kr



세상으로 안내하고,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게 하는 상상력의 보고(寶

庫)가 되었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동물들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그려진 야생의 세계, 특히 정글에서 길러진 인간 아이 ‘모글리’라는 매력

적인 캐릭터는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정글북』이 사랑받는 원동력이다. 때로는 인간의 모

습을 반영한 듯한 다양한 캐릭터와 정글 사회가 던지는 날카로운 주제와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정글북』

을 매번 새롭고 다르게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정글 속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모험을 다채롭게 그린 명작

『정글북』은 모두 일곱 가지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모글리의 형제들」, 「카아의 

사냥」, 「호랑이다! 호랑이야!」는 모글리의 성장과 모험을 다루고 있는데, 대중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정

글북’ 이야기는 이 세 편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늑대 부부는 인간을 사냥하던 호랑이 시어칸이 놓친 아기를 발견하고는 자신들의 새끼로 키우기로 하

고 ‘모글리’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 늑대들을 형제로 여기며 정글의 일원으로 성장한 모글리는 스승인 갈

색 곰 ‘발루’와 강인한 흑표범 ‘바기라’를 통해 정글의 법칙과 언어를 배워 나간다. 하지만 모글리는 끈질

기게 자신을 위협하는 시어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 무리로 쫓겨 가서 살게 된다. 익숙지 않은 인간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한 모글리는 오랜 계획 끝에 아켈라와 형제들의 도움으로 시어칸을 물리치고 당당

하게 정글로 되돌아오게 된다. 

키플링의 교훈은 바로 모글리가 갈색 곰인 발루에게서 배우는 ‘정글의 법칙’에 담겨 있는 윤리적인 가

치에서 찾을 수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어른에 대한 존중, 절제, 강인함, 생존을 위한 인내, 자만심에 대

한 경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생존을 위한 인내 등이 바로 그런 가치들이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 받으며 성장해 가는 모글리뿐만 아니라, 「카아의 사냥」에서 그려지는 비

단뱀 ‘카아’의 춤, 여러 동물 무리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 등 키플링은 다양한 부류의 동물들을 통해 그들

만의 세계를 놀라운 상상력으로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인간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빚어

지는 늑대 무리 내의 갈등과 모글리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들에서 모순된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그린 네 가지 이야기 또한 정글을 탐험하듯 흥미롭다. 인간을 피해 안전한 보

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 「하얀 물개」, 코브라와 맞서는 몽구스를 통해 생존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

여 주는 「“리키티키타비”」, 코끼리를 부리는 겁 없는 어린 투마이가 목격한 ‘코끼리 춤’ 이야기 「코끼리들

의 투마이」,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병사가 엿들은 군부대 동물들의 애환 「여왕 폐하의 신하들」. 

자신들이 놓인 처지와 환경에서 나름의 최선을 찾아가려 애쓰는 모습들을 통해 인간들은 결코 알지 못할 

동물들의 삶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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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글쓴이  러디어드 키플링 

1865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존 록우드 키플링은 화가이자 학자로 훗날 키플링의 작품에 삽화를 그

리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인도와 영국을 오가며 여러 종교와 언어를 비롯한 폭넓은 문화를 경험한 키플링은 그 

경험에서 얻은 남다른 감수성과 성찰로 작가로서의 내적 성장을 다져 나간다. 여섯 살 때 홀로 영국으로 건너가 수

양 가족과 함께 살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후 학업을 마친 그는 1882년 다시 인도로 돌아와 신문 기자로 일하며 

시, 산문, 단편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며 당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인도에서의 경험이 큰 밑

바탕이 된 『정글북』은 그중에서도 수작으로 손꼽히며 동물문학의 장을 새롭게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당시에 헨

리 제임스는 그를 단순한 명석함을 떠나 독창적인 면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완벽한 천재”라고 평했으며, 마침

내 키플링은 1907년 영국인 최초, 영어권 작가로서는 처음이자 최연소의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관

찰력, 독창적인 상상력, 발상의 힘 그리고 서술에 대한 놀라운 재능” 이 노벨상 선정 이유였다. 『정글북』은 키플링의 

그러한 재능과 작품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여러 장르로 

오래토록 재창작되고 있다.          

그린이  존 록우드 키플링 

1837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인도 마요 예술대학의 학장이자 라호르 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일했다. 러디어드 키플

링의 아버지이자 화가로서 아들의 여러 작품에 그림을 그렸다.



그린이  윌리엄 헨리 드레이크  

185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유럽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삽화를 그리기 시

작했는데 특히 동물을 그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 1894년에 출간된 『정글북』에 그림을 그렸다. 

그린이  E. 데트몰드, 찰스 M. 데트몰드

1883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로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두각을 나타냈다. 고아로 햄스테드에서 자랐

으며, 열세 살의 나이에 그림을 전시하고, 판화를 시작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묘사에 특히 많은 열을 쏟았으며 찰스 

M. 데트몰드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 작업을 함께했다. 1908년에 출간된 『정글 북』 판에 공동으로 삽화

를 그렸다. 

옮긴이  윤희기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여러 대학에 출강하면서 많은 문

학작품을 번역하였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연구교수로 있다. 역서로는 『의심스러운 싸움』(존 스타인

벡), 『소설』(제임스 미치너), 『샤먼』(노아 고든), 『마티스 스토리』(A. S. 바이어트), 『무의식에 관하여』(지그문트 프

로이트), 『일상의 작은 은총』(켄트 너번), 『동행』(폴 오스터), 『폐허의 도시』(폴 오스터), 『예수의 생애』(마크 털리), 

『나는 아버지가 하느님인줄 알았다』(폴 오스터 편), 『연상의 여인에 대한 찬양』(스티븐 비진체이), 『단테』(R.W.B. 루

이스), 『욕망의 발견』(윌리엄 B. 어빈), 『로빈 후드의 모험』(하워드 파일), 『막스 티볼리의 고백』(앤드루 숀 그리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오스카 와일드), 『어느 결혼 이야기』(앤드루 숀 그리어), 『국부론』(사이먼 블랙번), 『위대한 

개츠비』(F. 스콧 피츠제럴드)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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